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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던다…
월세세액공제 5%p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

한다.

  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

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

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

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

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

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드공제 1인당 326만원…
올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지난해 연초 연말정산 당시 1인당 평균 신용카드공제

액이 326만원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

어났고, 차량TV 등 내구재 등 목돈 소비도 같이 늘었기 때

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

었으면 추가공제를 적용받기에 씀씀이에 따라 소득공제

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

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소비가 2020년보다 5% 넘

게 늘어난 경우, 추가 한도 100만원 내에서 10%의 추가 소

득공제를 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

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에서는 연봉 25%(1750만원)를 초과해 지출한 1750만

원에 15% 공제를 적용받기에 총 26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새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137

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3월의 월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

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

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

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

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

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

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

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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